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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인 가족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편적 모습이다. 급속한 개인

화와 가족 해체, 고령화의 진행 속에서 한국은 점차 ‘무연사회(無

緣社會)’로 변모하고 있다.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유독 발

달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관계가 오히려 ‘연결’보다는 ‘고립’과

‘단절’을 향해 치닿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1인 가

족은 잠재적 독거 노인이며, 고독사(孤獨死)하거나 무연고(無緣

故) 사망자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인간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절

과고립이일상화된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는그극단적인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살아 있을 때도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죽음 이후에도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이러한현상은단순한사회제도나복지차원의문제를넘어, 인간

존재의본질적문제즉, 이시대라앓고있는 ‘관계의상실’을여실

히 드러낸다. 

본연구는불교의핵심사상인 ‘연기(緣起)’와 ‘자비(慈悲)’의 관

점에서 이 시대 무연사회(無緣社會)의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기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성립함을 밝히고 있

다. 자비(慈悲)는 그 인연의 끈을 회복시키는 실천적 힘으로 작용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연사회는 무연사회를 이루는 어떤

‘조건’이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졌고, 그것을 유연(有緣)사회로 변

모시키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조건들을우리가다시제안하고

실천해야한다는결론을얻을수있다. 따라서본논문은무연사회

와무연고사망자문제를단순히 ‘어쩔수없는’ 사회현상이아니

라, 현대불교가새롭게응답해야할수행적․사회적과제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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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적 관계 회복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연기(緣起)와 자비(慈悲)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것인가에대해경전과자료들을근간으로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런 관점에서 연기와 자비가 개개인들에게 체험

되는 장(場)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현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일일 것이다.

주제어 : 무연사회, 무연고사망자, 고독사, 연기(緣起), 자비(慈悲)

I.� 서론

1인가족은오늘날한국사회의보편적모습으로자리잡았다. 결

혼을안하는젊은층이증가한지도오래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라

는말은실과바늘처럼함께다닌지오래되었다. 배우자를떠나보내

고자식을독립시킨노인들도대부분홀로집을지키고있다. 이것은

도시도시골도사정은비슷하다. 결혼을해서가정을꾸렸어도이혼

하거나별거해서가족간에연락이끊어진채홀로지내다가, 고독사

(孤獨死)를 맞이한 사람들이 하루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는시대를살고있다. 급속한개인화와가족해체, 고령화의진행

속에서 한국은 점차 ‘무연사회(無緣社會)’로 변모하고 있다.

SNS, 즉사회관계망서비스가발달한현대사회에서개인의관계가

오히려 ‘연결’보다는 ‘고립’과 ‘단절’을향해치닫는현상을우리는

어떻게이해해야할것인가. 1인가족은잠재적독거노인이며, 고독

사(孤獨死)하거나무연고(無緣故) 사망자가될가능성을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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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서로 ‘관계’ 속에서존재한다는사실을망각한채, 단절과

고립이일상화된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는그극단적인사회현상

으로자리잡았다. 이들은살아있을때도사회적관계망에서배제되고, 

죽음이후에도기억되지못한채사라지는존재들이다. 이러한현상은

단순한사회제도나복지차원의문제를넘어, 인간존재의본질적

문제 즉, 이 시대라 앓고 있는 ‘관계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본논문은불교의핵심사상인 ‘연기(緣起)’와 ‘자비(慈悲)’의관점에

서이시대무연사회(無緣社會)의문제를재조명하고자한다. 연기의

가르침은모든존재가서로의존하여성립함을밝히고있다. 자비(慈悲)

는그인연의끈을회복시키는실천적힘으로작용한다. 그런관점에서

본다면무연사회는무연사회를이루는어떤 ‘조건’이우리사회에조성

됐고, 그것을유연(有緣)사회로변모시키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조

건들을우리가다시제안하고실천해야한다는결론을얻을수있다. 

따라서본논문은무연사회와무연고사망자문제를단순히 ‘어쩔수

없는’ 사회현상이아니라, 현대불교가새롭게응답해야할수행적․사

회적 과제로 보고, 불교적 관계 회복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무연사회의� 개념과� 현상

1. 사회적 고립, 가족 해체, 공동체 약화의 현실 

무연사회(無緣社會),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시대적 고민은 이

미 십여 년 전부터 대두되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모두에서

고독사(孤獨死)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이 인식되었다. 특히 1인



불교와 사회 제17권 2호

100

가구증가와남성독거노인의고독사위험이갈수록커지고있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립이 매우 시급함을 거론하

였다(한무명초:2025).

‘고독사(孤獨死)’는 홀로 임종을 맞이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발견되는사망의형태를뜻한다. ‘무연고사망’은시신을인수할

연고자가없거나, 연고자가있더라도인수를거부하는경우를포함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시신 인수 거부’는 혈연관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무연고’라는말속에는서로가 ‘연결되고싶지않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무연사회(無緣社會)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사회, 인연(因緣)이없는사회’를뜻한다(NHK 무연사회프로

젝트2012). 한국사회보다 이러한 현상이 몇 년 앞서서 진행되는

일본의경우, 이렇게무연고로지내다죽은사람에대해 ‘행려사망

자’라하며, 이들은재정적이유로인해간단하게 ‘몇줄로정리된

인생’이 된다.1) 또한 이들은 살아서도 혈연관계나 지연관계의 사

람들과연락을두절하고살지만, 죽어서도그시신이인수거부당

함으로서두번의관계단절을겪게된다. 이들의시신은병원에서

해부용으로위임되거나, 그들의유골은일정장소에보관되었다가

함께 처리되는 방식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게 된다.

1) 김화영(2025)은일본과한국의상황을비교하면서이러한사회문제에대한태도
와 해석 여지의 중요성을 논했다. 첫째, 죽음을 공적 담론으로 구성하는 태도, 
둘째, 죽음의제도적관리수준, 셋째, 공동체와죽음의관계, 넷째, 문화적수용성
의측면등에서한국은일본보다미숙한태도와관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비교
된다. 고독사의문제가아직도개인의책임이가중되며, 공동체적연대도약한
수준에머물러있음을밝혔다. 일본사회는죽음을삶의일부로받아들이고준비
하는경향이강하며, 이는제도와의결합으로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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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무연고사망자는 2019년 2,656명에서 2023년 5,415 

명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통계청인구총조사에의하

면 1인 가구는 2019년 6,147,516가구(30.2%)에서 2023년 7,829,035

가구(35.5%)로늘어나는등가족구조의변화가크게일어나고있음

을알수있다. 또현재전국 15개시․도와 191개시군구에는공영

장례에관한조례가마련되어무연고사망자와수급자, 미성년, 중

증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2)(원신원 外: 2025). 보건복지부의통계자료도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추세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3).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성유진(2017) 외 2인이 취재한 남자 혼자 죽다라는 단
행본이있다. 이들은무연사한 209인의기록을취재함으로써무연

고자들의 거주처와, 무연고자가 되는 과정과 배경들을 자세히 서

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가 무연고자가 되는 큰 영

향으로 작용하며 특히 경제적 부담을 지는 50대 남성들이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무연고자로 지내다 고독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미무연사회의고독사, 무연고사망자에대한사회적관심과공론

화는어느정도이루어진상황이다. 지금은무연사회현상의초기

단계가아니라, 한창정점을향해가고있는시점이라고인식해도

무방해보인다. 이러한추세는일본에서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

2) 원신원外(2025)는공영장례서비스에서추모와보조역할등을담당하는노인일
자리를 실행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3) 2024년고독사사망자수는 3,924명으로특히 50대․60대중장년층남성이고독
사에 특히 취약하다. 여관․모텔, 고시원에서의 발생 비중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며가족, 지인에의한발견은최근 5년간감소하고, 임대인, 보건복지서비
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은 같은 기간 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039
&act=view#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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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이이러한현상을가속화하는가. 초고령국가이자, 고독사

가증가하는현상은이혼과사별또미혼율증가가그원인이되고

있다(고타니미도리, 2019: 4). 더군다나고독사의증가현상은거기

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른 다사(多死)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례의식은 대체적로 간소화되고 있으며, 화장(火葬)만으

로 끝나는 장례가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 지자체에서

무연고사망자수습으로인한재정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

는 추세다. 윤강인(2023)은 공영장례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사무를 위탁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참, 그들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애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 등 공영장례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요소들이 구성해야 한다

는점과, 또한장례와관련된자원을갖추지못한지역사회구성원

조직에대해서는공영장례와관련된교육기회를주기적으로마련

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하고 있다.

고독사라 부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우에노 지즈코는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우에노 지즈코, 2022: 86).

① 혼자 사는 사람이 자택에서 죽는다.

② 입회인이 없다. 

③ 사건성이 없다. 

④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다. 

중요한것은살아있을때고립되지않는것이다. 또는지인들과

의연락을끊거나거부하지않는것이다. 본인이자발적으로혼자

살기를택한것과, 어쩔수없이혼자살게된것은엄연히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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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양자가겪는우울과불안의강도가다를수밖에없다(우에

노치즈코, 2022: 36). 어차피혼자살아가는인생을어떻게받아들

일것인가에대해최철주(2024)는현실적인답변을한다. 주변에서

또는 스스로 겪는 노화와 환경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1인 가족간에정보를공유하고 나누는일로서대면하

는 것이다. 관계의 자발적 단절이든 불가피한 단절이든, 궁극적

결론은죽음이다. 죽음의순간에곁을지켜줄사람이있거나, 사후

의 문제를 담당해줄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1인 가구의 삶은

상당부분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연사회가 사회문

제인것은고립과단절에의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누구나겪게

된다는점에있다. 무연사회가사회적문제로인식되는것은고립

과 단절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2. ‘관계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

고립과단절이보편화되는현상은한국사회만의문제가아니라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산업사회가 발달된 나라에서

는속도의차이가있을뿐, 무연사회와고독사, 무연고사망자증가

문제를전반적으로경험하고있다(한무명초, 2025). 이러한사회적

현상은 ‘관계의 소멸’이라는 핵심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관계의 소멸이란, 인간이 맺는 사회적․정서적 연결이 점차 약화

되어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 모두에서 관계적 지원과 상호작용

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권혁남(2025)은 고독사 위험을 사회적 자립형, 정서적 고립형, 

구조적 취약형, 고위험 배제형으로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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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개입 방식이 서로 다름을 지적한다. 본 장에서 논의되는

관계 소멸의 원인들은 이러한 유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개인주의적 선택과 정서적고립의 문제이다. 현대인은 관

계에서얻는이익보다위험과부담이크다고판단하면, 스스로관

계를 회피하거나 단절하는 선택을 한다. 또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나갈등경험은정서적고립형위험군의특성과연결된다. 이

유형에서는 자발적 관계 회피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SNS 연결망의 확산과 표면적 연결의 문제이다. 사회적

연결망서비스(SNS) 발달은 역설적으로 고립과 단절에 기여한다.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로 깊은

인간관계는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 고립형과 일부 사회

적 자립형 유형에서 두드러지며, 관계의 질적 결핍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경제적 빈곤과 구조적취약의 문제이다. 경제적어려움은

사람들을만남에제한을두게되고, 사회적참여를감소시켜구조

적취약형위험군과직결된다. 돈을써야가능한관계맺기활동에

서 소외되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을 강화시킨다. 이는

무연고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공동체 약화와 고위험배제형의 유형이다. 가족과 공동체

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관계적 의무와 책임에

서자유로워졌다. 반면, 그로인해도움과연대가필요한고위험군

은사회적지원망밖으로배제될수있다. 공동체의약화는고위험

배제형 위험군의 증가와 관계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관계의 소멸’은 단순히 개인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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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우연한 환경으로 인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사회․

기술적요인이상호작용한구조적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이는

불교적 실천과 연계했을 때,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삶의의미와연대감을회복하는수행적․사회적대안마련의근거

가 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연대망 회복, 정서적고립 해소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챙김과 자비 수행을 통한

개인의내적안정등은고독사위험감소와관계회복에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

III.� 불교의� 연기(緣起)와� 자비(慈悲)

1. 연기(緣起)와 자비(慈悲)의 사회적 함의

만일 이 인(因)이 없으면 곧 저것이 생기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게 된다. 만일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곧 멸한다. 그래서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 생을 인연하여 노ㆍ사가 있는 것이다. 만일 무명이 멸하

면 행이 곧 멸하고 나아가 생이 멸하면 곧 노ㆍ사도 멸한다고 말한 것이다.4)

주지하다시피, 연기법(緣起法)은 붓다가없던 것을 새롭게만든

것이아니라, 법계(法界) 즉이세상에항상존재하는자연적이치

이다. 자칫연기법에대한경전의표현은단순해보이지만, 그것이

함의하고있는의미는자명하고뚜렷한것이다. 모든존재는독자

4) “此不相應，此不得住，其行如法，因此生彼，若無此因便不生彼，因此有彼，若
此滅者，彼便滅也.所謂緣無明有行，乃至緣生有老死，若無明滅，則行便滅，
乃至生滅則老死滅.”(中阿含經 卷11, T01, 498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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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상호관련적이고상호의존적(相互

依存的)인 관계로 이어진 존재라는 것. 즉 ‘상의상관성(相依相關

性)’을가진다는것을현대사회는여러가지구조적이유로사람들

로 하여금 망각(妄覺)하게 만들어 버린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서로 간에 의지하고 있는 경험, 세상을

혼자서살고있지만은않다라는것을안타깝게도많은현대인들이

경험하지못하고있다. 심지어가정을이루고사는사람들조차그

러하다. 그들은 기계의 부품처럼 사회에서 기능하고 감정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 진솔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터놓

을 시간이 부족하다. 현대사회는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밥 한 끼

먹기도쉽지가않다. 특히사람간에갈등이생겼을때생기는피로

와고통을사람들은직면하고싶지않다. 회피하거나고립, 단절하

는방법으로서관계의어려움에서도피한다. 그리고그결과는편

안한 1인으로서의삶이자, 독거노인으로의이행, 고독사인것이다. 

과연 이 수순이 최선인 것일까. 

행복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미도리(고타니 미도리, 

2019)는 ‘우리들은사람과사람과사람과의 관계성안에서행복을

느끼는 경향이있다’라고 서술한다. 연기적관점에서보면 원칙적

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연고자일 수가 없다. 다만 사회적

조건과 합의에의해 ‘무연고자’로보이고, 이름 불리게 될 뿐이다. 

무연고사망자들의 경우, 본인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

다생을마감하게된사람들은우리사회의아픔이다. 고립과소외, 

단절의 현실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연기(緣起)’의 이치를 그들에

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할 것인가. 

실상은 연기(緣起)의 세계임에도 현상은 단절(斷切)의 세계이

며, 단절의 세계에서 연기의 세계를 다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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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불교계의 역할이라고 본다. 

불교에서가장근간이되는바탕은무아(無我)이다. 고정된실체

가없기때문에모든것은변화하고, 변화하기때문에고통스럽다.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연사회와 고독사라는 현상이 생겨났고, 

무아(無我)이기때문에그흐름을바꾸는일도가능하다. 삼법인(三

法印)의진리는단순히현실을고증하는데그치지않는다. 불교는

고통의 직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열반’이라고표현되는고통이멸한상태가제시되어있고, 수많은

보살들이추구하는바도깨달음, 열반의상태이다. 그러나대승불

교의 ‘깨달음’이 추구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깨달음이

다. 깨닫기 위한 과정과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행과실천이십지(十地)보살의수순과정이된다. 이것은 십지경
에도십지보살의단계를통해자세히설명되고있다. 사회의문제

가 단지 세간의 일로만 치부되어선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비(慈悲)’ 또한 연기(緣起)와 더불어불교를상징하는 중심적

사상이다. 자애심을 닦는 일은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

는연기적관점을몸소실천하는일이된다. 무연고사망자들이라

사회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무연고’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단

한사람도없다는것이불교적입장에서본진실이다. 그들이외롭

게살다가외로운죽음을맞이하기전에, 그들이죽고나서사회적

‘처리’가 되기 전에,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 산재해

있다. 그것은그들에게 연기(緣起)와자비(慈悲)를그들의삶 속에

서 체험하게끔 돕는 일이다.

일체 중생 가운데 구호(救護)를 받지 못하는 자, 귀의하여 나아가지 않는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지견(知見)이 없는 자들을 보살이 보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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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마음을 낳고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킨다. 만약에 

남을 위하여 길을 열어 가르침을 보이지 못한다면, 보살은 곧 아뇩다라삼

먁삼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살

들이 용감하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곧 비심이 견고

함을 말한다.5)

자비(慈悲), 동체대비(同體大悲), 세계일화(世界一華), 불이(不

二) 등등. 불교의 사상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표현이 유독

많이등장한다. 깨달음의높은경지는즉무분별(無分別)의경지이

고, 무분별의 근간에는 자비심이 있다. 유마경에서 유명한 표현
중 하나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이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

심이 아니다. 당신의 아픔으로 인해 연기적 관계에 있는 나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치를 여실히 아는 것을 통찰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무연사회의 흐름을 유연(有緣)사회로 돌리려는 노력

과 무연고자들에게다시 좋은 인연을 지어 주는 일. 이것은 금강
경에서말하는 ‘마땅히머무는바없이그마음을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의 현대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연고자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는 상(想)을 깨야 하고, 무연고자들은

내가고립된개인이라는상(想)을깨야하기때문이다. 무연의자비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모든 부처님의 힘과 기세도 불가사의하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은 중생

이란 생각을 여의지 못하면서 자비심을 내지만, 모든 부처님은 중생이란 

5) “一切眾生中諸無救護者、無歸趣者、無依止者、無知見者，菩薩見已即生悲念，
乃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若不為他開導教示，菩薩即不發阿耨多羅三藐三菩
提心。是故當知諸菩薩勇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謂即悲心堅固。” (廣釋
菩提心論 권1, T32, 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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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여의면서 자비심을 내신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치 모든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시방의 중생의 모양을 

얻을 수 없는데도 중생이란 모양을 취하면서 자비를 내지만, 지금 모든 

부처님은 시방으로 중생을 구해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중생의 모양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능히 자비를 내시기 때문이다. 마치 무진의경(無盡意

經)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자비가 있나니, 중생연(衆生緣)과 

법연(法緣)과 무연(無緣)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6)

즉, 자비는인연있는중생에게도, 법의연으로엮인인연에게도, 

그리고인연이없는사람에게도내어야하는것이다. 이것은 금강
경에서 보리심을 낸 보살이 ‘내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서원을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고

여겨야 한다’는 말과 상응한다.7) 

초기 경전에서는 자애의 마음을 여러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는

표현으로자비의증장을권하고있고, 대승경전에서는어떤고정

된 틀에 머무르지 말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마땅히 보리심을 낸

보살이 해야 할 일이라 말한다.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를 관통하

는 하나의 흐름이 바로 자비심이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어떤 것에

머물거나 한계를 짓지 않는 ‘능동적인 자비’인 것이다.

6) “答曰：諸佛力勢不可思議，諸聲聞、辟支佛不能離眾生想而生慈悲，諸佛能離
眾生想而生慈悲。所以者何？如諸阿羅漢、辟支佛，十方眾生相不可得，而取
眾生相生慈悲；今諸佛十方求眾生不可得，亦不取眾生相而能生慈悲。如《無
盡意經》中說，有三種慈悲：眾生緣、法緣、無緣。”(大智度論 권27, T25, 
257b).

7) “佛告須菩提：｢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1]提者，當生如是心：我
應滅度一切眾生。滅度一切眾生已，而無有一眾生實滅度者。何以故？須菩
提！若菩薩有我相、人相、眾生相、壽者相，則非菩薩。所以者何？須菩提！
實無有法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金剛般若波羅蜜經 권1, T08, 75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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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불교적 제안

1) 공동체 중심의 수행․생활공동체로서의 사찰 전환

현대의 무연사회(無緣社會)는 개인의 삶이 스스로의 여건과 상

황, 부분적선택과사회적구조에의해단절되는구조속에서발생

한다. 이에불교적관점에서사찰은단순한신행공간을넘어, 수행

과 일상이 결합된 ‘공동체적 삶의 장’으로서의 승가(僧伽)로 재구

성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량’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공유함으로서 가능한 일이 된다.

자비로운 마음이 도량이니, 뜻을 평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마음

이 도량이니, 고통을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법으로써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호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인도[導]하는 대로 집착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통의 마음이 도량이니, 

6신통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직 힘쓰는 마음이 도량이니, 성냄이 없기 

때문입니다. 멸진의 마음이 도량이니, 사람들을 제도하기 때문입니다.8)

이는 ‘상호의존(相互依存)’과 ‘연기(緣起)’ 사상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대안이 된다. 실제 승가(僧伽)에서도 공동체가

무너지고사찰운영의사유화, 개인화현상이확산된것은이미오

래된 일이다. 여기에서는 무연사회의 고독사, 무연고사망자에 중

심을두어서술하고있지만, 승가구성원역시이무연사회의흐름

에함께포함되어있다는것이우리승가의현주소이다. 본고에서

8) 유마경의경구처럼, 사찰에대한공간적개념을심적인차원으로이해하고실천
할필요가있다. “慈心則是，為等意故；悲心則是，為忍苦故；喜心則是，以法
樂[5]樂人故；護心則是，為隨導捨著故；神通之心是，得六通故；惟務之心
是，無恚怒故；滅心則是” (佛說維摩詰經卷1〈4 菩薩品〉, T14, 5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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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사안들은 단순히 사회 참여적 대안이 아니라, 승(僧)과

속(俗) 모두를 위한, 상생(相生)의 제언이기도 하다. 

사찰이 1인가구, 노년층, 사회적고립자를위한열린수행공동

체로기능한다면, 개인의고립을완화하고 ‘함께살아감’의연기를

체험하는장으로발전할수가있다. 하나의모범적인사례로는화

엄사의 승려복지 제도를 들 수 있다. 누구보다도 자칫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에노출될수있는사람들은출가수행자들이다. 걱정없

이 공부와 소임에 전념한 이후에는 노후에 이르러서도 안정적인

수행 환경과 임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승려 복지의 성공적인 선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9) 그 외에도 1인 가구의 관계 맺기와

상호소통을위한템플스테이프로그램의활성화, 자비명상프로그

램의 지속적 운영과 확대, 다양한 세대별 1인 가족 공동주거 확

대10) 등 이러한 방향은 궁극적으로 ‘무연(無緣)’을 ‘유연(有緣)’으

로 전환시키는 불교적 연대의 토대가 된다.

2) 자비행(慈悲行)을 기반으로 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불교의자비(慈悲)는단순한감정적동정이아니라, 타자의고통

을스스로의고통으로인식하는실천적연민이다. 실제사회제도

적 측면이나 병원 현장 등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연민이 결여된

업무적인 차원으로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

제무연고자들에게필요한것은제도적서비스보다도, 정서적이고

인간적 연결감이다. 그것은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고, 종교

9) 김하영. 2022. “[봉축 특집] ‘승려복지 모범’ 구례 화엄사”. <불교신문>. 05.12.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67).

10) 이혜인. 2013. “대학가 노인만 사는 가구와 연결 ‘대학생 주거문제’ 푼다.” 
<경향신문>, 02.06. (https://www.khan.co.kr/article/20130206215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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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다. ‘영적 돌봄’은

꼭 임종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살아서 기능할 때, 

종교지도자들과 포교사, 재가 불자들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이루

어져야한다. 사찰에서는절에사람이찾아오기를기다리는포교

가아닌, 사회에서불교의자비가필요한곳을찾아나서는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떻게 자비를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마경의 다음 대목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慈)를 행합니까?”

유마힐이 답했다.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면 인물이 환(幻)이 되고, 법도 마찬가지임을 알아

서 법을 설하게 된다. 자비로 지(止)를 닦고 지(止)로써 자비로운 것을 

일으키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행이 자비를 방해하지 않으니 흠이나 더러

움이 없기 때문이며, 평등한 자비를 행하니 3도(塗)에 평등하기 때문이며,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하니 지(止)하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며, 둘이 아닌 

자비를 행하니 안팎으로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내지 않는 자비를 

행하니 모두 성취하기 때문이며, 강건한 자비를 행하니 금강처럼 강해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며, 청정한 자비를 행하니 내적인 성품이 이미 

청정하기 때문이며, 평등의 자비를 행하니 허공처럼 평등하기 때문이며, 

여래의 자비를 행하니 근본에 따라 깨닫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니 모든 보통 사람들을 자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자비를 

행하니 지혜로써 때를 알기 때문이며, 훌륭한 방편의 자비를 행하니 일체

를 나타내서 듣기 때문이며, 아첨하지 않는 자비를 행하니 뜻이 청정하여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가식적인 자비를 행하지 않으니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무아의 자비를 행하니 다시는 악의가 없기 때문이며, 

안위(安慰)의 자비를 행하니 깨달음을 얻는 데 이르러서 크나큰 안락함을 

세우기 때문이니, 보살의 자비는 이와 같이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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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사리가 물었다.

“무엇을 비(悲)라고 합니까?”

유마힐이 답했다.

“이제껏 이루어 놓은 덕의 근본과 닦아 놓은 변재로써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11)

유마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강건하고, 성내지 않고, 청정한, 

여래의자비이다. 또자연과도의자비이며, 보이지않는자비이다. 

대비, 보시, 인욕의 자비이며, 방편의 자비이자 무아의 자비이다. 

이것은 ‘비(悲)’가무엇인가란 답변으로인해완성된다. 즉 이제껏

이루어놓은덕의근본과닦아놓은변재로써결국 ‘사람을위하는

일’인 것이다. 즉 대승의 자비는 ‘능동적인 자비’이다. 현대불교는

보다능동적인입장에서자비행을실천할다양한방법을제안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승 보살행(菩薩行)의정신에 입각하여, 사찰과재가불자들이

연대해 지역사회 내 고립위기자, 독거노인, 무연고자등을 지원하

는 ‘자비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법회․

식사나눔․의료및생활지원, 재능기부등구체적활동으로확장

11) “文殊師利曰：｢如是觀者，何以行慈？｣答曰：｢如是觀人，人物為幻，知法亦然，而為
說法。以慈修止，止而慈者，為無所起。行不嬈慈，以無瑕穢；行等之慈，等于三
塗；行無諍慈，無所止處；行不二慈，內外無習；行不怒慈，為都成就；行牢強慈，
強若金剛，莫能沮壞；行清白慈，內性已淨；行平等慈，平若虛空；行如來慈，如本
隨覺；行佛之慈，覺諸凡人；行自然慈，以自覺正；行道之慈，同其所味；行無比
慈，能却眾惡；行大悲慈，導以大乘；行不視慈，其視如空；行布施慈，無所遺忘；
行戒以慈，與惡戒眼；行忍以慈，彼我皆護；行精進慈，荷負眾人；行一心慈，思所
當念；行智慧慈，而以知時；行善權慈，一切現聞；行不諂慈，意淨無求；行不飾
慈，心無所著；行不我慈，無復惡意；行安慰慈，至于得佛，為立大安。菩薩之慈為
若此也。｣文殊師利又問：｢何謂為悲？｣曰：｢所造德本，修辯為人。”(佛說維摩詰經 
권2, 7 ｢觀人物品｣, T14, 5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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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이는 유마경의 “중생병즉보살병(衆生病卽菩薩

病)”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다. 즉,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적 자비심의 발현이 무연고 사망자 감소로 이

어질 수 있다.

3) ‘생전 결연법회(生前 結緣法會)’를 통한 인연 회복 프로그램

불교의 ‘인연(因緣)’은 인간 존재를 관계적 실재로 이해하게 하

는핵심적교리이다. 따라서무연고사망문제의근본적원인은 ‘인

연의 단절’에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의례적 차원의 불교적

실천도 필요하다. ‘생전결연법회’는 고립된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

들이사찰내신도나수행자와삶의도반(道伴) 관계, 멘토와멘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생과 사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법회는단순한행사에그치지않고, 죽음을준비하는수행(生

死觀)과 자비의 관계 회복을 포함한 포괄적 웰다잉(well-dying) 실

천으로확장될수있다. 전통적으로내려오는 ‘생전예수재’를현대

적으로실천하는길이바로이러한 ‘생전결연법회’를통해참다운

의미의공덕을짓는일로실천될수있다. 이는 “모든존재는서로

에게빚지고있다(一切唯緣起)”는불교적인식의사회적구현이라

할 수 있다.

4) 불교 심리상담 및 명상치유 프로그램의 활성화

무연고사망자 상당수는 우울, 고립감, 무가치감 등 심리적요인

에의해사회적관계로부터단절된다. 불교의심리학적전통, 특히

유식학(唯識學)과마음챙김명상등은이들의심리적고통을치유

하는강력한도구가될수있다. 사회저변으로불교명상프로그램

이 대중화 되어 무연고자들의 고립감과 우울을 해소하고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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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과연결감을회복시키는일에불교계에서는어느때보다앞장

서야만 한다. 

사찰은 지역사회에 개방된 불교심리상담센터나 명상 치유공간

을마련하여, 고립된이들이스스로의마음을직면하고치유할수

있도록돕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또는학교나문화센터, 지방자

치시설에직접찾아가사람들에게불교명상이라는대중적방법으

로 ‘연기’와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존재’라는 분리된 의식에서 벗어나, 

‘나 또한 관계 속에 살아 있는 존재’라는 연기의 자각을 회복하게

된다.

5) ‘연기사회(緣起社會)’ 운동을 통한 사회의식 전환

불교의연기사상은존재의상호의존성과관계적생명을강조한

다. 따라서무연고사망문제는단순한개인의비극이아니라, 사회

전체의관계망이붕괴된연기적붕괴현상으로인식할수있다. 이

에 불교계는 ‘연기(緣起)사회 구현’ 운동을 전개하여, 생명존중․ 

관계회복․ 자비실천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최

근붐이일고있는 ‘명상’ 역시, 개인의웰빙과삶의질향상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연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인류애적 차원

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임규철(2020)은 무연사회의 무연고사망자 증가 문제에 대해 사

회적인식전환이필요함을말한다. 불교계는학교, 복지기관, 지자

체등과협력하여불교적공동체윤리와생명교육을실시하고, 개

인 수행이 개인적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대승적실천구조를제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 ‘연기

사회의 구현’은 무연사회의식을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불교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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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된다.

이다섯가지대안은각각의접근방식이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연기’와 ‘자비’의 원리를 사회적 관계 회복의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일관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무연고사망자는개인적실

패가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가 약화된 우리 사회의 그림자이다. 

불교는그해법을인간내면의깨달음에서출발하여, 타자와의관

계속실천으로완성시키는종교이다. 따라서불교적자비와연기

의 사회적 실현이야말로 무연사회의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길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무연사회와 무연고 사망자 급증의 사회적 문제를

불교의 연기(緣起)사상과 자비(慈悲)의 확장으로서 사회에 구체적

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대 불교가 구현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보았다. 기존의 무연사회나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문제에

대한 자료들과 문헌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

속화 되고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나 고독사 문제는 그것

이 개인적 책임이라는 여론과 공동체 연대의식의 결여 등이 팽배

해있다. 제도권의행정적이고관례적인문제처리방식으로인해, 

우리사회에선여전히살아있는동안뿐만아니라, 죽음이후에도

커다란 단절과 결핍이 이어짐을 살펴보았다.

현시대의무연사회와무연고사망자의증가추세는단순히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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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나 복지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본래 ‘관계적존재’이자 ‘연기적존재’임에도불구

하고, 현대사회는개인을고립과단절로몰아넣는구조적조건을

강화시킨다. 관계의해체는삶에서뿐아니라, 죽음의순간까지지

속적으로이어지며, 이는결국인간존엄성의붕괴를뜻한다. 이러

한불행한현실속에서불교의연기와자비는우리가잃어가고있

는 관계성의 회복을 위한 사상적․실천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연기(緣起)’는모든존재가서로의지하고조건지어진상의상존

적관계에있음을말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무연사회는인연

이 끊어진 사회가 아니라, ‘단절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빚어낸

사회현상이다. 다시 말해, 무연사회는 고정불변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가지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연기적

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조건 즉, 관계를

회복시키는연기의조건을조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자비(慈

悲)’는 바로 그 조건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원동력이다. 자비는

단순한동정이나연민이아니라, 타자의고통을나의고통으로알

아차리고연결성을회복하려는능동적행위다. 이는고립을깨뜨리

고관계를다시짓는구체적사회적실천행으로이어져야만한다.

불교는이미유구한역사속에서사찰, 마을, 신행공동체를중심

으로관계망을조성하고유지해왔다. 어떤종교보다도인연의소

중함을 강조한다.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 자원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연사회는결코피할수없는미래가아니다. 우리가함께만들

어낸 조건들의 결과이며, 따라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다. 본

논문은 연기와 자비의 관점에서 무연사회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불교와 사회 제17권 2호

118

개인의 삶과 죽음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자 하였다.

개인수행과사회적실천을이분법적으로구분하는사고를넘어

서야한다. 관계성을회복하는일자체를수행으로이해하는새로

운관점이개개인에게필요하다. 이러한방향성이실현될때, 우리

는무연사회가아니라, 서로의존재를인정하고돌보는유연(有緣)

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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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Perspectives on Disconnected 
Society and Unclaimed Deceased:

Insights from Compassion and Dependent Origination

Seo, Hye-in(Ven. One-sung)

Instructor for Children’s Buddhist Dharma Assembly,

Yeonghwasa Temple, Seoul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come a prevalent featur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mid rapid individualization, family 

disintegr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Korea is gradually transforming 

into a “disconnected society” (無緣社會). In a society where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re highly developed, personal relationships 

often trend toward isolation and disconnection rather than genuine 

connection. Single-person households are potential solitary elderly and 

may face the possibility of dying alone or as unclaimed deceased.

In a society where humans have forgotten their fundamental existence 

within relationships and where disconnection and isolation have become 

normalized, the phenomenon of unclaimed deceased has emerged as 

an extreme social issue. These individuals are excluded from social 

networks during life and disappear without being remembered after 

ABSTRACT



무연사회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불교적 고찰

121

death. This issue extends beyond social welfare or institutional concerns 

and highlights a fundamental problem of human existence—the 

profound “loss of relationships”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of a disconnected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wo core Buddhist concepts: dependent origination 

(緣起) and compassion (慈悲). Dependent origination illustrates that 

all beings exist interdependently, while compassion serves as a practical 

force to restore the bonds of conn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 

disconnected society results from specific conditions within 

contemporary society, and transforming it into a connected society 

requires identifying, proposing, and actively implementing conditions 

that foster relational ties. Accordingly, this paper regards the 

phenomenon of a disconnected society and unclaimed deceased not 

as inevitable social outcomes but as practical and social challenges 

that contemporary Buddhism should address, exploring directions for 

relational restoration through Buddhist practice.

Drawing upon Buddhist scriptures and related resources,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approaches for enacting dependent origination and 

compassion in everyday life. Creating spaces in which individuals can 

actively experience these principles represents a key responsibility for 

contemporary Buddhism.

Key Words: Disconnected Society, Unclaimed Deceased, Solitary Death, 

Dependent Origination (緣起), Compassion (慈悲)


